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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국 정부는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을 거쳐 2035년까지 1인당 GDP

를 중진국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공동

부유(共同富裕)”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개혁개방 이후 누적된 지역 간 발전적 격차, 도농 간 소득격차 

등 사회적으로 집단 간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1) 

2004년 이후 중국의 중앙 1호 문건에서는 매년 “삼농(三農)”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삼농 문제 해결의 열쇠는 소득증대에 있다.2) 아울러 2021년 중국 절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

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4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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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1년 도시와 농촌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은 각각 

47,412위안, 18,931위안으로 도농 간 소득비율은 2.5배가 넘는다.

2) 매년 발표되는 중앙 1호 문건의 삼농 관련 내용은 대체로 안정적인 농업생산, 농

민의 소득증대, 안정적이며 아름다운 농촌건설 등 3대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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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浙江省)의 지급시(地級市)인 주산군도(舟山群島)는 “공동부유”의 시범

구로 지정되어 농촌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3) 

한편, 농업농촌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전체 10무(畝) 이하 규모의 농지

를 경작하는 농가 수는 2.1억 호이며, 평균 경작규모는 7.46무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부분 농촌 지역은 토지의 파편화 현상과 소규모 분산적 특징으로 

인해 토지 활용을 통한 농민의 소득창출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혁구 2012; 2014). 

중국의 농촌 토지제도는 수차례 중요한 변천 과정을 겪었다. 신중국 성립 

초기의 토지개혁, 개혁개방 초기의 가정연산승포책임제(家庭联产承包责任

制) 및 농지 도급경영권의 유통과 같은 농촌 토지재산권에 대한 개혁을 진행

하였으며, 이는 중국 농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기초로 평

가할 수 있다(이혁구 2012). 그러나, 현행 중국의 토지제도는 도시-농촌의 

“이원적” 특징, 집체소유 토지의 시장진입 불균형, 토지자원 배분의 불합리

성, 토지 관련 수익분배의 불공정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토지로 인해 야기되

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심화된 재산권 제도개혁이 필요한 시

점이다.4)

개혁개방 이후 토지재산권을 둘러싼 제도변천은 중국 현대사와 함께 변

화를 거듭하고 있다(이혁구 2016). 제도의 본질을 설명하는 경제이론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제도가 자원을 배분하고 혁신을 이루는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Williamson 1975; Coase 1984; North 

1990). 새로운 제도의 출현은 서로 다른 인센티브 구조를 낳고 그에 따라 제

3) 2021년 중국의 농업농촌부와 절강성은 ‘<质量创建乡村振兴示范省推进共同富裕

示范区建设行动方案(2021—2025年)>’을 발표하며, 레저관광, 친환경산업 육성 

등 경제활성화 및 농민의 소득 증대에 나섰다.

4) 농업대국인 중국에게 토지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9억 농민의 관

심일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에서 토지는 여전

히 중요한 재정적 자원이며, 삼농(三農)문제의 핵심적 돌파구는 바로 토지문제이

다. 그러나 도급경영권의 확대와 양도 및 전매의 이익이 농민에게 제대로 전해지

지 않고 있으며 지방정부 및 개발업자들과의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인 문제가 되고 있다(이혁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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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의 변화를 야기하고 그 방향을 결

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 제도의 성과는 어떠한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의

미 있는 연구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토지재산권 제도개혁이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제도적 성과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를 대상으로 25년간(2004-2019) 패널데이

터를 구축하여 비교적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

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Ⅰ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서술한다. 

제Ⅱ장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중국의 토지재산권 제도, 도농 간 소득격차, 토

지시장화 및 소득격차와의 관계 등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Ⅲ

장에서는 31개 성시자치구의 도농 간 소득격차의 추이에 대해 분석한다. 제

Ⅳ장 실증분석에서는 변수에 대한 설명과 모형구축 등 연구방법에 대해 구

체적으로 논의하며 실증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제Ⅴ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종합 정리하며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토지재산권 개혁 관련 연구

초기의 중국의 토지재산권 개혁 관련 연구는 대부분 중국 농촌에 대한 연

구로 집중되었으며 정성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5) 21세기 들어서 중국의 

5) 1990년을 기점으로 중국 농촌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전개되었다. 대표적으로 

농촌의 노동력과 농민의 생활상에 대한 주제를 취급한 연구 등이 있으며

(Taylor,1988; Harry Xiaoying,1994; Minchuan Yang,1994), 중국내 지역별 접근이

나 도시-농촌문제에 대한 사례연구가 있다(Smauel Ho and George Lin 2004; 

Frank Dikotter 2003; Sukhan Jackson et al. 2005; Kevin J O’Brien 2004). 그러나 

현지조사 및 인터뷰를 활용한 정성적 연구방법에 의존하여 중국 농촌문제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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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토지제도와 개혁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토지제도

가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유화를 지지하

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6) 

국내의 연구는 주로 토지제도개혁과 재산권의 법률적 해석에 관한 연구

(박상호 2005; 조동제 2010)와 토지사용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의 행위분

석을 다루었다(김수한 2008; 이기현 2009; 강승호 2011). 이밖에 농촌의 농지

도급권의 시장화에 관한 연구로는 토지유통시장의 발전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광둥성 사례분석(이혁구 2012)이나 농촌 토지도급경영권의 유통시스

템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장호준 2011), 중국 농촌의 토지유통(농

지도급권 시장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 등이 있다(이혁구 

2014). 혜우군⋅이혁구(2015)는 장기 시계열 자료(1949-2013년)를 활용하여 

시기별 농촌 토지재산권 제도변천이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하였고, 지역별 토지재산권 제도 개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횡단면 

분석을 하였으며, 동일한 제도가 서로 다른 유형의 지역 사이에 차이를 보인

다는 제도적합도 문제를 제기하였다(이혁구 2020). 

농촌의 토지유통시장과 관련하여 중국의 대다수 연구는 농촌토지의 유통

에 영향을 준 요인인 토지제도와 토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관계에 주목

하고 있다(钱忠好 1999; 张新光 2004; 姚洋 2005; 张红宇 2005). 특히 농지제도

는 국가, 집체경제조직, 농민의 이윤극대화 전략에 따른 결과로 시장을 통한 

토지사용권의 유통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심인 토지의 제도적 성과분석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혁구(2012; 2020)를 참고할 것.

6) 杨小凯(2002)는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관련 제도적 장치는 평균주의와 효

율성 간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토지의 사유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고 보고 있으며, 黄少安(2008)은 도시와 농촌 간 양대 이익집단의 직접적인 게

임의 결과이기 때문에 역사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선과제

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일부 학자는 농촌토지의 사유화를 반대하고 있다. 주

로 현행제도가 공평과 효율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것과 역사적으로도 토지사

유화가 심각한 사회적 충돌을 야기했으며, 인구는 많으나 토지가 부족한 현실에

서는 토지사유화가 대량의 빈민을 양산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王习明 2006; 

何新 2007; 温铁军 2009a; 温铁军 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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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杨德才⋅朱奎 2003; 孙少岩 2007). 한편 농촌토지의 유통에 따른 농경지 감

소, 식량안전, 환경파괴 등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孙海兵 

2006), 명확한 재산권의 확립은 거래비용을 낮추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姚洋 2005). 

2. 도농 소득격차 관련 연구

국내의 중국 도농 간 소득격차에 관한 실증분석 중심으로 보자면, 소득격

차의 추정 방법 및 소득구조의 변화, 소득격차의 영향요인, 소득격차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성태(2016)는 테일지수(Theil Index), 변동계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석

방법을 이용해 도농간, 권역간, 성(직할시, 자치구)간, 개별 농민간 소득격차

를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민순소득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임금소득과 이전소득이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소득구조 변화를 초

래한 것으로 나타났다.7) 

김종섭, 심권평(2016)은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통계국의 자료를 활

용하여, 도농 간 소득격차와 사회보장관련지출 간 인과관계가 있으며 고소

득지역, 중소득지역, 저소득지역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张宏博, 정홍열, Li Kunming(2019)는 타일(Theil) 지수를 이용하여 1978∼

2013년 기간 동안 중국의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득 격차에 대한 추이를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득 격차는 최근까지 점차 줄고 있지

만, 총소득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준, Wang(2019)의 연구는 지린성(吉林省)을 대상으로 1979년부터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도농 간 소득격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GDP 성장률이고, 그 다음으로 대외무역의존도, 금

7) 그 배경에는 농민공의 임금수준 향상, 4대 농업보조금 지급 확대 등이 있다. 도농 

간 소득격차, 권역간과 성간 농민소득 격차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절대금

액은 오히려 커졌고, 개별 농민 사이의 소득격차는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며 양극

화 심화로 이어졌다. 



중국과 중국학 (제46호)

－ 28－

융발전규모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화수준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영향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

은 도시화 정책만으로는 도농 소득격차 축소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하였다.

왕정, 김홍기(2019)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30개 성(省)의 자료를 

이용하여 도농 간 소득격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농 간 소득격차의 확대는 대체로 1인당 실질 GDP성장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왜곡된 메커니즘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곽화빙, 최백렬(2013)은 1992-2008년간의 중국 29개 지역별 자료를 이용해

서 중국 권역별, 기간별 도농 간 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

다. 전국적으로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유의한 영향요인은 고정자

산투자, 비교노동생산성이 있으며 소득격차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주로 인

적자본을 나타내는 교육 요인이었다. 동부, 중부, 서부지역에서 비교노동생

산성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모두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

다. 시기별 분석결과, 농촌 잉여 노동력의 타 산업 이전은 도농 간 소득격차

가 완화되는 시기인 1995-1998년 기간에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시기인 1999년 이후에

는 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이미영(2014)의 논문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 구조를 분석하고 농

민 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1차 산업 

GDP, 취업자 수는 도농 소득격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1

차 산업 GDP와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농촌순소득이 증가하여 도농 소득

격차가 감소하는 반면 도시 비사영기업 평균임금이 증가할수록 도시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도농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얻었다.  

3. 토지시장화 및 도농 간 소득격차 

중국의 토지시장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앙-지방의 토지시장화 주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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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집중되어 있다. 중국 지방정부는 경제성장이 업적을 평가하는데 중요

한 지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쟁 압박 속에서 

지방정부는 토지시장화개혁을 추진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

(Qian, and Xu 1993; Montinola et al. 1995; 杨瑞龙 1998). 그러나 중국의 토지 1

급시장에서는 다른 현상도 목격되고 있다. 즉 중앙정부는 각종 정책을 통해 

토지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지만, 지방정부는 시장화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점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토지시장화 개혁 요구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잡한 게임이 진행 중임을 암시하고 있다(杨继东⋅杨其静 2016; 杨其静⋅

吴海军 2016; 张莉等 2017; 王媛⋅杨广亮 2016). 

또한, 중국의 토지재산권 개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토지시장화수준에 

대한 추정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토지시장화 수준에 대한 명

확한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계량적 연구결과가 연구자마다 다르게 나타

나고 있다. 

常修泽⋅高明华(1998)는 1997년 토지시장화 정도를 22.5%라고 보았으며, 

刘金山(2008), 胡亦琴(2008)은 농업부문의 전체 시장화 수준은 60% 정도이지

만, 요소시장화 수준은 농업의 전체 시장화수준을 12-25%포인트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농업 요소 중에 토지시장화 정도가 가장 낮으

며 10%에도 못 미치고 있어 비시장화수준에 머물러 있다. 詹海斌⋅吴群

(2010)의 연구에 따르면, 2000-2007년 사이 장강삼각주 지역의 시장화 수준은 

88.86%로 나타났으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唐鹏등(2010)의 연구에 따르

면 1999-2007년 사이 중국 전체 토지시장화 수준은 증가추세를 보이며 연평

균 3.94%를 기록하였다. 동부지역의 평균수준은 46.12%, 중부 평균수준은 

36.23%, 서부수준 40.35%, 동북지역 수준은 41.15%로 나타났다. 

钱忠好⋅牟燕(2012)는 중국의 토지시장화 종합 수준은 높지 않으며 하락

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종합 수준이 하락하는 이유로는 농경지의 

비농업화 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지역별로 보면, 중부지역의 토

지시장화 종합수준은 동부 및 서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동부지역

의 농지 비농화수준은 중서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서부지역의 1급 

토지시장화 수준은 평균적으로 동중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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杨其静⋅吴海军⋅杨继东(2021)는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의 토지시장화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강력한 개혁 조치가 지

방정부의 토지시장화 수준을 크게 제고하였으며, 지리적으로 우위를 지닌 

도시와 열위에 위치한 도시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장화 개혁을 추진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업 및 주택용지의 시장화 수준은 공업용지 시장화 수

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열위에 있는 도

시의 경우 상업 및 주택용지 시장화수준이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을 완화시

켜 고정자산투자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업용지 시장화 수준을 제

고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高波⋅樊学瑞⋅王辉龙(2019)는 2001-2013년 기간 동안 232개 지급시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토지시장화가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에 어떠한 영향을 주

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토지시장화는 중국전체 수준에서는 

도농 간 소득격차를 확대하였으나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의 토지시장화는 도농 간 소득격차를 개선하였으나, 중서부 지역

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Ⅲ. 도농 간 소득격차 추이

<그림 1>은 중국의 도시와 농촌의 가처분소득 및 소득비 추이를 나타낸

다. 1978년 도시와 농촌의 가처분소득은 각각 343.4위안, 133,6위안으로 도농

소득비는 약 2.57배이다. 42년이 지난 2020년 기준 도시와 농촌의 가처분소

득은 약 128배가 증가하였으며, 소득비는 약 2.56배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1>에서 보듯, 도시가처분소득은 급증한 반면, 농촌가처

분소득은 점증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도농 간 소득격차는 1978년-1985

년 빠르게 줄여나갔으나 1986년 이후 소득격차는 가파르게 확대되었다. 

2002년 이후 소득비는 3배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점차적으로 축소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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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위안, %

자료: 각 년도 중국통계연감

<그림 1> 중국 도농 소득비율 추이(1978-2020)

중국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2005-2020년 사이 도농 간 

소득격차는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천진시의 도농 간 

소득격차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의 가처분소득은 도시 대비 

약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흑룡강성, 절강성이 뒤를 잇고 있으며 모두 50%

를 상회한다. 감숙성은 도농 간 소득격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농촌가처분소

득은 도시의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주성, 운남성, 서장, 섬서성, 

청해성 등은 중국 평균 수준(39%)을 하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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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북경 38 38 39 39 39 39 39 40

천진 46 45 54 54 54 54 54 54

하북 39 38 42 42 42 43 43 44

산서 35 34 37 37 37 38 39 40

내몽고 33 32 35 35 35 36 37 40

요녕 39 36 39 39 39 39 40 43

길림 39 43 45 46 46 46 46 48

흑룡강 37 41 46 46 46 47 48 52

상해 43 42 44 44 44 45 45 46

강소 43 41 44 44 44 44 44 46

절강 44 46 48 48 49 49 50 51

안휘 33 37 40 40 40 41 41 42

복건 39 38 41 42 42 42 43 44

강서 37 38 42 42 42 43 43 44

산동 38 37 41 41 41 41 42 43

하남 35 38 42 43 43 43 44 46

호북 37 40 44 43 43 43 44 44

호남 33 35 38 38 38 38 39 40

광동 33 35 38 39 39 39 39 40

광서 30 31 36 37 37 38 39 41

해남 39 37 41 42 42 42 42 44

중경 29 34 39 39 39 39 40 41

사천 35 35 39 40 40 40 41 42

귀주 24 27 30 30 30 31 31 32

운남 24 28 31 32 32 32 33 34

서장 22 27 32 33 34 34 35 35

섬서 26 29 33 33 33 34 34 35

감숙 25 27 29 29 29 29 30 31

청해 27 28 32 32 32 33 34 35

영하 33 34 36 36 36 37 37 39

신강 31 34 36 36 36 37 38 40

전체 32 33 37 37 37 37 38 39

자료: 각 년도 지역별 중국통계연감

<표 1> 중국의 지역별 농촌/도시 소득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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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는 신중국 성립이후 고착화된 도농이원구조의 

폐해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공업화 우선정책, 농촌집체화, 호적제도 등

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삼농”문제 해결을 위한 정

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농 간 소득격차가 점증적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도농 간 소득격차는 높은 수준에 있다. 

Ⅳ. 실증분석

1. 변수 및 분석모형

중국의 토지재산권 개혁이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시장화수준을 토지재산권 개혁의 대용변수로 활

용한다. 본 연구의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 

log 




log


  



   (1)

상기 모형에서 사용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자연로그를 취하여 변

환하였다. URG는 종속변수로써 도농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며, LM은 토지시

장화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 토지재산권 개혁의 대용변수로 활용하였다. 

CONTROL은 통제변수로 금융발전수준, 인적자본, 재정지출로 구성하였다. 

분석기간은 25년(2005-2019)이며, 31개 성시자치구를 대상으로 중국의 연도

별 통계연감 및 농촌통계연감을 통해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표 2>는 

본 연구의 주요 변수와 기술통계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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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URG 2.5742 0.4812 1.9245 4.6010

LM 46.5435 8.4882 32.0115 59.4033

FIN 0.3531 0.3954 0.0275 0.8215

HR 42.2978 9.2672 7.0522 91.3989

FIS 0.2573 0.0945 0.1487 0.6891

Observations 465 465 465 465

Cross sections 31 31 31 31

<표 2> 주요 변수 및 기술통계량

도농 간 소득격차를 추정하는 방법은 도농소득비율, 지니계수, 타일러지

수 등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처분소득과 농촌가처분소득의 비율

로 도농 간 소득격차를 추정한다. 따라서 비율이 증가할수록 도농 간 소득격

차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비율이 감소할수록 소득격차가 축소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명변수인 토지재산권개혁은 토지시장화수준 변수를 대용변

수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钱忠好⋅牟燕(2012)의 토지시장화 지수 추정

방식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의 통제변수인 금융발전수준은 지역총생산 대비 금융기관의 예금

보유잔액을 활용한다. 자본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도시와 농촌 간 분

배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도농 간 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융발

전수준이 높을수록 자본의 농촌 유입에 따라 농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

며 도농 간 소득격차를 축소할 것이다. 인적자본은 지역별 인구대비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 재학생수를 활용한다. 인적자본 역시 경제발전 및 도농 간 소

득분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재정지출변수는 지역별 GRDP대비 

재정지출비율을 나타낸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도시 중심의 발전전략을 

취하였고 재정지출 또한 도시지역에 경도되었다. 재정지출 변수의 계수 부

호는 정(+)일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에 확대요인, 부(-)일 경우 축소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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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표 3>은 고정효과 모형(모형1-모형3) 및 패널표준오차수정(PCSE) 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 가운데 적합

한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Hausman 검정을 하였으며 모형1-모형3 모두 귀무

가설을 기각하여 고정효과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PCSE
FE

lnLM
0.0316***

(3.9438)

0.0258***

(4.4277)

0.0185*

(1.8354)

0.0193**

(2.0472)

lnFIN
0.0573***

(3.5394)

0.0482**

(2.8321)

0.0375**

(2.1833)

0.0284***

(3.4437)

lnHR
0.0054*

(1.2193)

0.1018

(0.3827)

0.0183

(0.7304)

lnFIS
1.4567*

(2.0942)

2.074*

(1.7332)

C
1.8703***

(4.9921)

2.0451***

(6.0348)

1.8972***

(5.180)

1.7842***

(4.6557)

Hausman 0.0000 0.0000 0.0000

F 218.7585 1345.8275 2674.9174

Wald chi2 138.8142***

Wooldridge

test
28.054***

LR-test 37.443***

R2 0.3802 0.5138 0.6103 0.5272

주1: * p<0.1, **p<0.05, ***p<0.01
주2: (  )는 t통계량을 나타냄.

<표 3> 패널모형 분석결과

또한, 패널분석에서 이분산성, 자기상관성이 존재할 경우가 있고, 특히 본 

연구의 대상 및 기간에 있어서 연구대상인 31개 성시자치구, 연구기간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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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으로 개체단위에 비해 시간단위가 적어 유의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패널표준오차수정 기법을 활용하였다(Beck and Kats 1995). 패널모

형의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성 검정을 위해 각각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 및 Wooldridge 검정을 실시하였고 이분산성을 가지며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표준오차수정모형의 분석결

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토지재산권 개혁의 대용변수로 사용한 토지시장화 수준(LM)이 도농 간 소

득격차에 미치는 계수는 0.0193이며, 계수 부호는 정(+)으로 나타났으며 5%

의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재산

권 개혁이 심화될수록, 즉 토지시장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도농 간 소득격차

는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 정부의 토지재산권 개혁이 도시와 

농촌의 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비대칭적임을 보여준다. 농촌의 소득원 

가운데 대부분 임금소득과 이전소득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소득의 비중

은 도시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농촌의 농지 도급경영권의 시장

거래에 있어서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으며, 도급경

영권의 가격기제 또한 공급과 수요의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

어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금융발전수준(FIN) 변수 또한 도농 간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도농 간 금융부문의 이원적 구조 및 도시 편향 정책에 따라 금융

발전이 도시주민 소득 증가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앙 

1호 문건에서 “삼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농촌의 금융지원 확대

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을 비춰볼 때 합리적인 해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인

적자본(HR)의 경우 계수는 정(+)으로 나타나 도농 간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재정지출(FIS) 

변수의 계수는 정(+)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10%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의 도시 편향적 지출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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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은 2005-2019년 사이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를 대상으로 중국의 

토지재산권 개혁이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토지시장화 변수로 살펴본 토지재산권 개혁은 도농 간 소

득격차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향후 중국 정부가 

도농이원구조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지재산권 개

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 농민공의 도시 진출에 따라 임금수준

이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도시의 임금소득 및 자산소득 증가 속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도농 간 자산소득의 

격차는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농촌의 농지도급경영권을 

둘러싼 불안정한 재산권제도 및 낙후된 농촌의 금융시장 발전수준에 기인

한다. 실증분석 결과 금융발전수준, 재정지출 변수 또한 도농 간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농 간 금융부문의 이원적 구조 및 도시 

편향적인 지출구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토지재산권 개혁의 

대용변수로 활용한 토지시장화수준은 아직까지 통일된 추정모형은 정립되

지 않고 있어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어 후속연구에서는 독자적인 추

정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금융발전

수준, 인적자본, 재정지출 등 3가지로 한정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도시화

율, 호적제도 등 변수를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권역

별 또는 지역별 이질성 분석을 진행하지 않아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한계

가 있으며, 후속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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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의 토지재산권 개혁과 도농 간 소득격차

본 논문은 2005-2019년 사이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를 대상으로 중국의 

토지재산권 개혁이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토지재산권 개혁(토지시장화수준)이 심화될수록 도농 

간 소득격차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정부의 토지재산권 

개혁이 도시와 농촌의 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비대칭적임을 보여준

다. 금융발전수준 및 재정지출 변수 또한 도농 간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농 간 금융부문의 이원적 구조 및 도시 편향 정

책에 따라 도시의 소득 증가에 유리하기 때문이며, 향후 중국 정부가 도

농이원구조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지재산권 개

혁 및 낙후된 농촌의 금융시장 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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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form of Land Property Rights and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in China

Lee, Hyukku

This paper analyzed the impact of China’s land property rights 

reform on the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for 31 

provinces and cities in China during 2005-2019.

Empirical analysis found that with the deepening of land property 

rights reform (land marketization level), the urban-rural income gap 

widened. This shows that the impact of the Chinese government’s land 

property rights reform on urban and rural income growth is 

asymmetric. Variables in the level of financial development and fiscal 

expenditure also appear to widen the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is is because the dual structure of the urban-rural 

financial industry and city-biased policies are conducive to urban 

income growth.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needs to reform 

basic land property rights to address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urban-rural dual structure and improve financial markets in less 

developed rural areas.

8)

Key words: China, Land Property Rights, Income Gap, Institutional 

Changes, Land Marke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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